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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를 내리는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은행과 제2금융권 열한 곳의 안내문과 공시 항목 비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에 들어갔다. 그 전에 국회가 은행법을 포함한

네 개 법률을 함께 고쳤다. 결과를 알려 주는 기한은 회사에 따라 5영업일과 10영업일로 갈린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금융회사가 각자 정한다. 공시하는 항목은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수용률, 비대면신청률 여섯 가지다. 여섯 가지가 모두 결과값이다. 무엇을 보고 받아들였는지는 어느

공시에도 없다.

연구소는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판단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로 본다. 결과

비율만 공시하면 소비자는 어느 회사에 신청해야 유리한지 고를 근거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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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금융회사가 반기마다

공시하는 항목은 여섯

가지다. 여섯 가지가 모두

신청한 뒤에 나온

결과값이고,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는 들어 있지

않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하면 금융회사는 무엇을 보고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가. 그 기준을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신청 통로는 법으로 열렸다. 받아들이는 기준은 금융회사가 각자

정한다. 열한 곳의 안내문을 맞춰 보면 결과를 알려 주는 기한이

5영업일과 10영업일로 갈린다. 대상에서 빼는 대출 목록도 회사마다

다르다. 한 곳은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을 받는다. 공시하는

항목 여섯 가지는 모두 결과값이다. 무엇을 보고 받아들였고 무엇을

보고 거절했는지는 어느 공시에도 없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내 대출이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거래하는 회사의 안내문에서 통지 기한과 제외 대상을 읽는다.

신청한 뒤 거절당하면 사유를 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청한다.

이 보고서 읽는 법

건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신청 건수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신청한 경우가

들어 있다.

수용률은 받아들인 건수를 신청 건수로 나눈 값이다. 신청이 늘면 나누는

수가 커져 값이 낮아진다.

이자감면액은 실제로 돌려받은 돈이 아니다. 금리를 내린 시점의

대출잔액을 1년 동안 그대로 쓴다고 놓고 계산한 값이다.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었다. 반올림 때문에 항목을 더해도

합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자료마다 값이 엇갈린 항목은 두 값을 모두 적고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았다.

업권별 실적 숫자는 협회 공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따랐다. 해당

숫자마다 각주를 달았다.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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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신청은 늘었고 받아들인 비율은 낮아졌다

제도가 생긴 지 일곱 해가 지났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에 들어간 해

6월 12일 시행 · 금융위원회

4개
함께 고친 법률의 수

2018년 12월 · 금융위원회

6회
농협이 올린 반기 실적 공시

2023년 상반기~2025년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에 들어갔다. 그 전에도 은행은

이런 요구를 받았다. 다만 법에 적힌 의무는 아니었다.

2018년 12월 국회는 네 개 법률을 함께 고쳤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결과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1

제도의 뼈대는 간단하다.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금리를 다시 매겨 달라고

요구한다. 회사가 자기 기준으로 다시 매겨 금리가 내려가면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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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년 사이 36.6%

늘었고, 받아들인 비율은

32.7%에서 29.3%로

낮아졌다.

금리인하요구권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리를 다시 매겨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가

모두 대상이다.

신청은 늘고 수용률은 낮아졌다

신청은 빠르게 늘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5대 은행에

들어온 가계대출 신청은 1,063,932건이다.2 2024년 778,892건보다 36.6%

많다.

같은 기간 받아들인 것은 311,804건이다. 수용률은 29.3%다. 2024년에는

32.7%였다. 신청한 열 명 중 세 명만 금리를 내려 받은 셈이다.

신청이 늘어난 이유 하나는 통로가 편해진 데 있다. 티엘리브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비대면 신청 비중은 99.71%였다.3

줄어든 이자는 얼마인가. 5대 은행의 이자감면액은 약 351억 원이다. 받아들인

311,804건으로 나누면 한 건에 11만 원 남짓이다.4

인터넷 전문은행은 신청이 더 많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세 곳의

신청은 172만 건을 넘었다. 수용률은 12.8%에서 31.2%까지 벌어졌다.5 열 명

중 한 명과 세 명의 차이다.

업권마다 결과가 다르다

업권을 나란히 놓으면 값의 폭이 더 커진다. 은행은 열 명 중 세 명, 카드사는 열

명 중 일곱 명꼴로 받아들였다.

<표 1> 같은 제도인데 업권마다 받아들이는 비율이 다르다

업권별 금리인하요구 운영 실적. 기준 시점은 업권마다 다르다

업권 기준 시점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은행 5곳 2025년 한 해 1,063,932건 311,804건 29.3% 약 351억 원

저축은행 2025년 상반기 103,897건 37,158건 46.5% 25억 4,400만 원

카드사 8곳 2025년 하반기 298,050건 – 72.0% 62억 5,755만 원

생명보험 2024년 하반기 50,961건 – 56.3% –

손해보험 2024년 하반기 – – 45.3% –

주: 1) 은행 5곳은 가계대출 기준이다.2 저축은행 수용률은 보도에 실린 46.5%와, 수용건수를 신청건수로 나눈 35.8%가 서로 다르다. 두 값을

모두 적고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다.6

2) 카드사는 전업 8곳의 평균 수용률이다.7 보험은 2024년 하반기 값이다.8

3) 이자감면액은 금리를 내린 시점의 대출잔액을 1년 동안 그대로 쓴다고 놓고 계산한 추정값이다.

자료: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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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권리인데 결과를 알려 주는

기한이 회사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난다.

2026년 2월 26일에는 신청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득과 재직 정보를 모아 신청을 넣는 방식이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참여 회사는 70곳이다. 미리 신청한 사람은 2026년 2월 24일 기준

128만 5,000명이다.9

금융위원회는 이 서비스로 연 최대 1,680억 원의 이자를 더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값은 결과가 아니라 기대치다.10 서비스가 시작된 뒤의 실적

공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공시를 보는 것만으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단계에서 신청할지 정할 필요는 없다.

2장

신청 통로는 같고 조건은 다르다
신청서를 넣은 뒤 무슨 일이 순서대로 벌어지는가.

5영업일
한 은행이 정한 통지 기한

2026년 8월 · 신한은행

10영업일
다른 일곱 곳이 정한 통지 기한

2026년 8월 · 우리은행 등

6개월
한 캐피탈사의 신청 전 경과 요건

2026년 8월 · 우리금융캐피탈

절차는 다섯 단계다.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다.

내 대출의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정해지는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은

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확인하는 곳 · 대출 약정서의 금리 산정 항목, 또는 거래하는 회사의 앱 대출

상세 화면

1

거래하는 회사의 반기 실적 공시를 한 번 열어 본다.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을 같이 본다.

확인하는 곳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공시,

여신금융협회 공시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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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이다. 10영업일은

달력으로 보름 안팎이 된다.

첫째, 대상인지 가린다.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예금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나 아파트 집단대출처럼 금리가 다른

방식으로 정해지는 상품은 빠진다.11

둘째, 신청한다. 영업점, 고객센터 전화, 누리집, 앱 네 가지 통로가 열려

있다.12

셋째, 서류를 낸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이

대표적이다.13

넷째, 회사가 심사한다. 회사는 자기 신용평가 방식으로 금리를 다시 매긴다.

다시 매긴 금리가 지금보다 낮으면 받아들이고, 같거나 높으면 거절한다.15

다섯째, 결과를 알린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서면으로 알린다.

같은 절차인데 기한이 갈린다

다섯 단계는 어느 회사나 같다. 갈리는 곳은 네 군데다. 통지 기한, 대상에서

빼는 대출, 신청 전에 걸어 둔 조건, 인정한다고 적어 놓은 사유다.

통지 기한부터 보면 신한은행은 5영업일이다.14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

농·축협은 10영업일이다. 다올저축은행, IBK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KB국민카드도 같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이라고

적는다.19

<표 2> 통지 기한과 제외 대상이 회사마다 다르다

금융회사 열한 곳의 금리인하요구 안내문 비교. 2026년 8월 14일 확인

회사(업권) 통지 기한 재신청 제한 대상에서 빼는 대출 신청 전 조건

신한은행(은행) 5영업일 없음 – 없음

우리은행(은행) 10영업일 –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없음

한국씨티은행(은행) 10영업일 없음 전문자격자 전용 대출 연체 중이면 제외

농협 농·축협

(상호금융)
10영업일 없음

예적금담보대출, 협약대출,

정책자금대출
없음

신협(상호금융) – – – 합리적 근거 제시

토스뱅크(은행)20 – – 금리가 고정된 상품 –

다올저축은행

(저축은행)
10영업일 없음 집단대출, 신차할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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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권) 통지 기한 재신청 제한 대상에서 빼는 대출 신청 전 조건

IBK저축은행

(저축은행)
10영업일 – 열한 개 항목 연체 중이면 제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저축은행)
10영업일 –

신차할부,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직전 6회차 이상

무연체

KB국민카드(카드) 10영업일 없음
신차 할부, 인수형·반납형

상품
없음

우리금융캐피탈

(캐피탈)

10일

(토요일·공휴일

제외)

– 신차할부, 리스 실행 후 6개월 경과

주: 1) 각 회사가 누리집에 올린 안내문에 적힌 것만 옮겼다. 줄표는 그 항목이 안내문에 없다는 뜻이고, 그런 조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2) 통지 기한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빼고 센다.

3) IBK저축은행의 열한 개 항목에는 예적금 담보대출, 집단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 부실 분류 여신, 연체 중인 고객이 들어간다.16

자료: 각 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원문(확인일 2026년 8월 14일)을 정리.

신청 전에 걸어 둔 조건이 따로 있다

표 2의 오른쪽 끝이 소비자에게 가장 크게 닿는 칸이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대출이 실행되고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을 받는다.19 대출을 받은 다음 달에

취직해도 다섯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6회차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17 매달 갚는 대출이면 반년치 상환 기록이

필요하다.

인정한다고 적어 놓은 사유도 다르다

안내문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다. 그런데 목록의

길이와 내용이 회사마다 다르다.

<표 3> 같은 일이 생겨도 회사에 따라 신청 사유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안내문에 인정 사유로 적어 놓은 항목 비교. 2026년 8월 14일 확인

신용상태가 나아진 사유 신협21 IBK저축은행 KB국민카드

취업·이직 ○ ○ ○

승진·직위 상승 ○ ○ –

소득 증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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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가 나아진 사유 신협21 IBK저축은행 KB국민카드

재산 증가 ○ ○ ○

개인신용평점 상승 ○ ○ ○

전문자격 취득 ○ ○ –

담보 부동산 값 상승 – ○ –

회사 내부 등급 상승 ○ ○ –

주: 1) ○는 안내문의 인정 사유 목록에 그 항목이 있다는 뜻이다. 적혀 있다고 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니다.

2) IBK저축은행은 전문자격에 '현업 종사'라는 조건을 함께 적는다. 신협은 조합원 등급 상승을 따로 적는다.

3) 한국씨티은행은 가계대출의 요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별도 서류도 받지 않는다고 적는다.13 이 방식은 세 회사와 비교할 수 없어 표에

넣지 않았다.

자료: 신협중앙회·IBK저축은행·KB국민카드 안내문 원문(확인일 2026년 8월 14일)을 정리.

표 3에서 승진과 전문자격 칸을 세로로 읽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승진했다는

사실은 신협과 IBK저축은행에서는 신청 사유가 된다. KB국민카드 안내문에는

그 항목이 없다.18

담보로 잡힌 집값이 오른 경우는 반대다. IBK저축은행 안내문에만 들어

있다.16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여러 회사의 안내문을 다 볼 필요는 없다. 내 대출이 있는

곳만 보면 된다.

거래하는 회사의 안내문에서 통지 기한과 제외 대상 두 줄을 찾아

읽는다.

확인하는 곳 · 회사 누리집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화면, 또는 앱의 대출 메뉴

1

신청 전 조건이 있는지 본다. 대출 실행 후 경과 기간과 연체 없이 갚은

횟수 두 가지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안내 화면의 신청 자격 항목, 또는 고객센터 전화

2

내게 생긴 일이 안내문의 사유 목록에 적혀 있는지 맞춰 본다. 없으면

고객센터에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안내문의 인정 사유 목록. 목록에 없어도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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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하는 여섯 가지는 모두

결과값이다. 판단 기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수용률

받아들인 건수를 신청

건수로 나눈 값이다. 신청이

늘면 나누는 수가 커진다.

그래서 신청을 쉽게 만든

회사일수록 값이 낮게 나올

수 있다.

3장

기준은 회사가 정하고 공시되는 것은 결과뿐이다
받아들이는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는가.

6개
반기마다 공시하는 항목의 수

2026년 8월 · 저축은행중앙회

11개
한 저축은행이 대상에서 빼는 항목

2026년 8월 · IBK저축은행

6회차
한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무연체 상환

2026년 8월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금융회사가 쓰는 대출 약관에는 이 권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의 여신거래조건 변경 항목이 그 자리다.

이 항목은 두 가지를 함께 적는다. 첫째,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되면 돈을

빌린 사람이 금리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둘째, 그 방식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22 가계용 약관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23

요구하는 통로는 약관이 열어 두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은행에 맡겼다. 이 두

줄이 지금 벌어지는 일의 뼈대다.

그 결과가 2장의 표 두 개다. 통지 기한이 5영업일과 10영업일로 갈린다.

대상에서 빼는 대출 목록도 회사마다 다르다. 한 곳은 6개월을 기다리게 한다.

어느 것도 법이 정한 값이 아니다.

공시되는 여섯 가지는 모두 결과값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무엇을 보고 회사를 가늠하는가. 반기마다 올라오는 실적

공시가 그 자리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공시 화면은 항목 이름과

정의를 그대로 적어 둔다.2425 반기마다 한 번 올라온다.27

항목은 여섯 가지다.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수용률,

비대면신청률이다. 여섯 가지가 모두 신청이 끝난 뒤에 나오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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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이 낮은 회사와 신청이

쉬운 회사를 구분할 방법이

소비자에게 없다.

<표 4> 공시되는 것은 결과이고, 판단 기준은 공시 항목에 없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의 항목과 그 밖의 항목. 2026년 8월 14일 확인

구분 항목 무엇을 담는가

공시된다

신청건수(A) 반기 동안 접수한 신청의 수

수용건수(B) 금리를 내린 건의 수

이자감면액 1년 동안 대출을 그대로 쓴다고 놓고 계산한 절감 추정액

인하금리 내려간 금리의 폭

수용률(B/A) 수용건수를 신청건수로 나눈 값

비대면신청률 전체 신청에서 비대면 신청이 차지하는 몫

공시되지 않는다

판단 항목과 가중치 수용 여부를 가릴 때 무엇을 얼마나 보는가

사유별 거절 건수 어떤 이유로 몇 건을 거절했는가

접수 전에 걸러진 신청 상담 단계에서 되돌아간 신청이 몇 건인가

소득 구간별 결과 어느 소득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는가

주: 1) 공시 항목 이름과 정의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공시 화면에 적힌 것을 옮겼다. 은행과 카드사도 같은 여섯 항목을 쓴다.

2) 이자감면액의 계산 전제는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주석에 적혀 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다.26

3) 아래 네 항목은 공시 화면과 안내문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공시, 신협중앙회 운영실적 공시(확인일 2026년 8월 14일)를 정리.

여기서 확인된 것이 이 보고서의 답이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기준은 회사가 각자 정하고, 그 기준은 공시되지 않는다. 공시되는

것은 결과 비율뿐이다.

공시 기관도 수용률만 보지 말라고 적는다

수용률의 한계는 공시를 만든 쪽이 먼저 적어 두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공시 화면에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나란히 싣는다.

첫째, 회사마다 신용등급 체계와 신용평가 방식이 달라 인하 금리와 수용률에

차이가 생긴다.24

둘째, 비대면 신청이 자리를 잡은 회사는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것은 금리 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이다.25

셋째, 그래서 수용률만이 아니라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를 함께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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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정확하다. 그런데 공시를 만든 기관이 그 공시의 대표 지표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적어 둔 셈이다. 대신 볼 항목으로 제시한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도 결과값이다.

같은 반기, 같은 업권에서 값이 두 배 넘게 벌어진다

회사별 값의 폭은 크다. 시사저널e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가계대출

수용률은 농협 42.9%, 우리 17.7%다.28 열 명 중 네 명과 열 명 중 두

명꼴이다. 두 값의 차이는 25.2%포인트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다.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케이뱅크의 수용률은 10.0%, 카카오뱅크는 35.6%다.29 열 명 중 한 명과 세

명 남짓의 차이다. 한 건당 이자감면액은 반대로 갈린다. 케이뱅크가 17만

242원, 카카오뱅크가 3만 8,614원으로 4배 넘게 벌어진다.

두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어느 회사가 더 나은지 소비자가 판단할

근거가 공시에 없다.

깊이 보기 · 가

나누는 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수용률은 받아들인 건수를 신청 건수로 나눈 값이다. 값을 읽으려면 나누는

수, 곧 신청 건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

여기에 답하는 자료를 어느 공시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상담 단계에서

되돌아간 신청을 세는지, 한 사람이 여러 번 넣은 신청을 각각 세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신청이 늘어난 이유를 갈라 볼 수 없다. 권리를 쓰는 사람이 는

것인지, 앱에서 누르기 쉬워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은행권은 비대면 통로를

늘리면 나누는 수가 커진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이 맞는지 보려면 나누는

수의 구성이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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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사가 6개월마다

금리를 다시 살펴본다.

bp

금리를 재는 단위다. 1bp는

0.01%포인트다. 58bp는

0.58%포인트를 뜻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수용률이 높은 회사로 대출을 옮길 이유는 되지 않는다.

옮기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4장

다른 나라는 회사가 먼저 움직이게 한다

개인에게 요구권을 주는 방식 말고 어떤 방식이 있는가.

6개월
미국 카드사가 올린 금리를 다시

살피는 주기

현행 · 미국 연방규정집

45일
인하가 맞을 때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한

현행 · 미국 연방규정집

38.9%
미국 카드 한도 증액 신청의 거절률

2024년 · 뉴욕 연방준비은행

미국 · 회사에 다시 살펴볼 의무를 지운다

미국은 개인에게 요구권을 주는 대신 대출기관에 의무를 지운다. 연방규정

1026.59가 그 조문이다.30

내용은 두 줄이다. 카드사는 금리를 올린 뒤 최소 6개월에 한 번 인상 근거를

다시 살펴야 한다. 살펴본 결과 내리는 것이 맞으면 평가를 마친 날부터 45일

안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

소비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의무는 카드사에 붙어 있다.31

소비자가 직접 움직이는 통로는 따로 있다. 다른 조건으로 옮기는 것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 2024년 카드 한도 증액 신청률은 14.3%였다. 그중

38.9%가 거절당했다.32 신청한 열 명 중 네 명꼴이다.

공시를 볼 때 수용률 하나만 보지 않는다.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를

나란히 본다.

확인하는 곳 · 각 협회·중앙회 공시 화면. 반기별로 회사를 골라 조회한다

1

거절당하면 사유를 어떤 형태로 알려 주는지 묻고, 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청한다.

확인하는 곳 · 결과를 알려 온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고객센터 상담 기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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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겠다는 신청은 2.4%에 그쳤다. 그중 25.6%가

거절당했다.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2026년 6월 조사에서 신용 신청자 전체의

거절률은 16.1%였다.33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

호주 · 오래된 대출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했다

호주는 감독기관이 먼저 값을 쟀다. 경쟁소비자위원회는 2020년 12월 5일

주택담보대출 가격 조사 최종보고서를 냈다.34

결과는 이렇다. 3년에서 5년 된 대출은 새 대출보다 금리가 58bp 높았다.

10년이 넘은 대출은 104bp 높았다.

25만 호주달러를 빌린 사람으로 바꾸면 첫해에만 1,400호주달러 넘게 더

낸다. 만기까지 더하면 1만 7,000호주달러가 넘는다.

위원회의 권고는 요구권이 아니었다. 3년이 넘은 대출의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라는 것이었다. 금리를 다시 살펴보라는 안내를 대출기관의 의무로 두라고

했다. 대출 해지 서류를 표준으로 만들고 10영업일 안에 처리하라는 권고도

함께 냈다.

소비자 안내는 더 직접적이다. 증권투자위원회의 안내 사이트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지금 거래하는 곳에 먼저 말하라고 적는다. 거래를 지키려고

금리를 내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35

같은 사이트는 시장의 변동금리 차이가 2%포인트를 넘을 때가 있다고 알린다.

영국 · 옮기지 못하는 사람을 따로 세고 규칙을 고쳤다

영국은 옮기지 못하는 사람의 수부터 셌다. 금융행위감독청은 폐쇄된 대출

장부나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에 남은 차주를 약 25만 명으로 집계했다.36

이 가운데 연체가 없어 완화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 17만 명이다.

그런데 감독기관은 실제로 심사를 통과하면서 의미 있는 절감을 얻을 사람을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했다.

규칙도 고쳤다. 규칙집 MCOB 11.9가 그 자리다. 빌린 돈을 늘리지 않고 같은

담보로 갈아타면 완화된 심사를 쓸 수 있다. 조건은 세 가지다. 기존 차주라야

하고, 남은 잔액보다 더 빌리지 않아야 한다. 직전 12개월 동안 연체가 없어야

한다.37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다. 이 방식을 택한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부담이

적은 계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알리는 일이 회사의

의무다.

넥서스 리서치 2026_14 13



<표 5> 한국만 소비자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

네 나라의 금리 재산정 방식 비교. 자료 시점이 서로 다르다

나라 소비자가 하는 일 금융회사가 하는 일 기한 근거와 시점

한국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신청한다

금리를 다시 매기고 결과와

사유를 알린다

5영업일 또는

10영업일

은행법 등 네 개 법률

2019년 시행

미국 하지 않아도 된다

올린 금리의 근거를 다시

살피고 내리는 것이 맞으면

내린다

6개월마다 평가

45일 안에 인하

연방규정 1026.59

현행

영국 옮길지 고른다
부담이 적은 계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알린다
규칙에 기한 없음

규칙집 MCOB 11.9

2022년 갱신본

호주
옮기겠다고 먼저

말한다
정기 안내는 권고 단계

해지 서류 10영업일

(권고)

경쟁소비자위원회

보고서

2020년 12월

주: 1) 미국의 의무는 신용카드 금리를 올린 경우에 붙는다.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호주 항목은 감독기관의 권고이고 의무 규정이 아니다. 권고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3) 영국의 완화된 심사는 빌린 돈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자료: 미국 연방규정집,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규칙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보도자료(확인일 2026년 8월 14일)를 정리.

표 5를 가로로 읽으면 한 가지가 보인다. 세 나라는 금융회사가 먼저

움직이거나 먼저 알린다. 한국은 소비자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옮기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다. 중도상환 비용과 새

대출의 부대비용을 먼저 센다.

내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 센다. 3년이 넘었으면 지금 금리를 새 대출

금리와 맞춰 본다.

확인하는 곳 · 대출 약정서의 실행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금리 비교

화면

1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라면 지금 거래하는 곳에 먼저 말한다. 금리를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중인 회사의 고객센터. 옮길 때 드는 비용도 함께 물어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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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율을 더 공시해도 판단

기준은 드러나지 않는다.

5장

결과 대신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무엇을 고치면 소비자가 판단할 근거가 생기는가.

25만 명

영국에서 다른 조건으로 옮기지

못하는 차주

2022년 갱신 · 금융행위감독청

12개월
영국 완화 심사의 무연체 요건 기간

현행 · 금융행위감독청 규칙집

10영업일
호주가 권고한 대출 해지 서류 처리

기한

2020년 12월 · 경쟁소비자위원회

2023년 2월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내용은 세 가지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수시로 알린다. 공시 설명을 강화하고 실적 공시

범위를 넓힌다. 거절 사유 안내를 고친다.38

그 뒤 공시는 자리를 잡았다. 반기마다 항목 여섯 가지가 올라온다. 그런데

늘어난 항목도 결과값이었다. 판단 기준은 공시 밖에 있다.

연구소는 고칠 곳이 네 군데라고 본다. 모두 회사가 이미 세고 있는 숫자를

옮기는 일이다.

첫째, 거절 사유를 사유별 건수로 공시한다

지금 공시에는 받아들인 건수만 있다. 거절한 건수는 신청 건수에서 빼면

나오지만, 왜 거절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사유를 몇 갈래로 나누어 건수를 함께 싣는 방법이 있다. 신용평점이 오르지

않았다, 이미 최저 금리다, 대상 상품이 아니다, 서류가 모자란다로 나눌 수

있다.

이 값이 있으면 소비자는 자기 신청이 어느 갈래에 들어갈지 미리 가늠한다.

서류 문제로 거절된 건이 많은 회사라면 서류를 먼저 챙기면 된다.

둘째, 나누는 수의 구성을 함께 적는다

신청 건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공시 화면에 한 줄로 적는다. 상담 단계에서

되돌아간 건을 세는지, 같은 사람의 재신청을 각각 세는지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수용률을 회사끼리 견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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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통지 기한을 하나로 맞춘다

지금은 5영업일과 10영업일이 함께 쓰인다. 같은 법에서 나온 권리인데 회사에

따라 기다리는 기간이 두 배 차이가 난다.

짧은 쪽을 이미 지키는 회사가 있다. 한 곳이 5영업일 안에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킬 수 없는 값은 아니다.

넷째, 회사가 먼저 살펴보고 알리게 한다

미국은 카드 금리를 올린 뒤 6개월마다 회사가 근거를 다시 살핀다. 영국은

부담이 적은 계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린다. 호주는 3년이

넘은 대출에 정기 안내를 붙이라고 권고했다.

세 나라의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소비자가 제도를 알고 있어야 권리가

작동하는 구조를 줄인 것이다.

2026년 2월 시작한 마이데이터 대행 신청은 이 방향에 한 걸음 들어간다. 다만

신청을 대신해 줄 뿐 판단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신청이 늘면 나누는 수가

커져 수용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연구소는 이것이 특정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본다. 약관이 방식을 회사에

맡겼고, 공시 항목에 판단 기준이 들어갈 자리를 두지 않았다. 회사는 그

안에서 각자 정했을 뿐이다.

무엇을 보면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2026년 상반기

공시에 거절 사유 항목이 들어가는지다. 다른 하나는 마이데이터 대행 신청이

늘어난 뒤 수용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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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공시 항목이 늘기를 기다렸다가 신청할 이유는 없다. 신청은

지금도 할 수 있다.

6장

오늘 할 수 있는 일
어디에서 무엇을 눌러 무엇을 확인하는가.

1년
이자감면액을 계산할 때 놓는 사용

기간

2026년 8월 · 저축은행중앙회

58bp
호주에서 3~5년 된 대출이 더 낸 금리

2020년 12월 · 경쟁소비자위원회

2%포인트
호주 감독기관이 알리는 변동금리

차이

2026년 8월 · 증권투자위원회

순서대로 하면 된다. 다섯 단계다.

1단계 · 대상인지 가린다

대출 약정서에서 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본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졌다면 대상이다. 예금을 담보로 잡았거나 아파트 집단대출이면 대상이

아니다.

2단계 · 내게 생긴 일을 적는다

취업, 이직, 승진,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빚 감소, 개인신용평점 상승, 전문자격

취득이 대표적이다. 대출을 받은 뒤에 생긴 일이라야 한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어느 갈래로 적었는지 확인하고 그 문구를

남겨 둔다.

확인하는 곳 · 회사가 보낸 결과 통지. 갈래가 적혀 있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1

2026년 상반기 공시가 올라오면 항목이 늘었는지 본다. 여섯 항목

그대로인지 센다.

확인하는 곳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공시. 반기마다

갱신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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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신청 전 조건을 확인한다

두 가지를 본다. 대출 실행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하는지, 연체 없이 몇 회차를

갚아야 하는지다. 한 캐피탈사는 6개월, 한 저축은행은 직전 6회차를 요구한다.

지금 연체 중이면 대부분 신청할 수 없다. 연체를 정리한 뒤에 신청한다.

4단계 · 서류를 갖춰 신청한다

소득이 늘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낸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재직증명서를 낸다. 자격증은 사본을 낸다.

앱으로 넣으면 서류를 사진으로 올릴 수 있다. 서류를 더 내라는 요청이 오면

그 기간은 통지 기한에서 빠진다.

5단계 · 결과를 받고 사유를 남긴다

5영업일이나 10영업일 안에 결과가 온다. 받아들여지면 언제부터 새 금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거절당하면 사유를 묻는다. 신용평점이 오르지 않았다는 답과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답은 뜻이 다르다. 앞쪽이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회사가 여럿이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다시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 숫자를 읽을 때 알아 둘 것

수용률이 낮다고 해서 그 회사가 인색한 것은 아니다. 앱으로 신청하기

쉬운 회사일수록 값이 낮게 나올 수 있다.

이자감면액은 1년 동안 대출을 그대로 쓴다고 놓고 계산한 값이다.

중간에 갚으면 실제 절감액은 줄어든다.

한 건당 이자감면액은 이자감면액을 수용건수로 나누면 나온다.

회사끼리 견줄 때 이 값이 수용률보다 뜻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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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여러 회사에 한꺼번에 넣을 이유는 없다. 대출이 있는

회사에만 신청한다.

오늘 대출 약정서를 열어 금리 산정 항목과 실행일 두 가지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종이 약정서, 또는 거래 회사 앱의 대출 상세 화면

1

지난 1년 사이에 생긴 일 가운데 신청 사유가 될 만한 것을 하나 고른다.

확인하는 곳 ·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재직증명서, 개인신용평점 조회 화면

2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 문구를 그대로 저장한다. 다시 신청할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확인하는 곳 · 문자메시지함, 전자우편함, 앱의 알림 보관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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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금리인하요구권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리를 다시 매겨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수용률

받아들인 건수를 신청 건수로 나눈 값이다. 신청이 늘면 값이 낮아진다.

이자감면액

금리를 내린 시점의 대출잔액을 1년 동안 그대로 쓴다고 놓고 계산한 절감

추정액이다.

인하금리

받아들인 건에서 금리가 내려간 폭이다. 공시에는 평균값이 올라온다.

비대면신청률

전체 신청 가운데 앱이나 누리집으로 들어온 신청이 차지하는 몫이다.

집단대출

아파트 분양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한꺼번에 내주는 대출이다.

정책자금대출

정부나 기금이 재원과 금리를 정해 두고 내주는 대출이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1차 · 한국씨티은행 게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016년 12월판.

citibank.co.kr (https://www.citibank.co.kr/cgrp_pjt/down/kor/01_CR-A-

338_201612.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 1차 · 우리은행 게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2016년 10월 개정본.

spot.wooribank.com (https://spot.wooribank.com/pot/bbs?

cmd=download&BOARD_ID=B00179&ARTICLE_ID=3303&ATTACH_ID=28132)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3. 1차 · 신한은행, 「여신거래 설명서」, 2025년 1월 개정. img.shinhan.com

(https://img.shinhan.com/sbank2016/seol/20190819047100000018LC000030.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4. 1차 · 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spot.wooribank.com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LNLON0008)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5. 1차 · 한국씨티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citibank.co.kr

(https://www.citibank.co.kr/LonGideRate0100.act)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6. 1차 · 농협,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nonghyup.com

(https://www.nonghyup.com/introduce/interest/costInfo.do)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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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차 · 농협,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목록. nonghyup.com

(https://www.nonghyup.com/introduce/interest/costResultList.do)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8. 1차 · 신협중앙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cu.co.kr

(https://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49&cntntsId=1020)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9. 1차 · 신협중앙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cu.co.kr

(https://www.cu.co.kr/cu/ad/demandRateCutResult.do?mi=200894)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0. 1차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공시 —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fsb.or.kr

(https://www.fsb.or.kr/mobbusconsintr_0100.act)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1. 1차 · 다올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daolsb.com

(https://www.daolsb.com/fcpInfo/publComplaints/intrstDownMth.do)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2. 1차 · IBK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sbloan.ibksb.co.kr

(https://sbloan.ibksb.co.kr/ibk/guide/intrstRateC.jsp)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3. 1차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sangsanginplussb.com

(https://www.sangsanginplussb.com/service/portal/right_demand_rate.jsp)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4. 1차 · KB국민카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m.kbcard.com

(https://m.kbcard.com/FNC/DVIEW/MFDMCXHIAFLC0081)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5. 1차 · 우리금융캐피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woorifcapital.com

(https://www.woorifcapital.com/html/fine/popup/claimInterest.html)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6. 1차 · 토스뱅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tossbank.com

(https://www.tossbank.com/articles/how-to-apply-for-lower-interest-rates-on-loans)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7. 1차 ·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시행」, 2019년 6월 12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9406)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8. 1차 · 금융위원회, 2023년 2월 10일 보도자료(금리인하요구제도 소비자 안내와 공시 개선).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235315)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9. 1차 · 미국 연방규정집, 「12 CFR 1026.59 Reevaluation of rate increases」. ecfr.gov

(https://www.ecfr.gov/current/title-12/chapter-X/part-1026/subpart-G/section-

1026.59)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0. 1차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Regulation Z 1026.59」. consumerfinance.gov

(https://www.consumerfinance.gov/rules-policy/regulations/1026/59/)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1. 1차 · 뉴욕 연방준비은행, 「SCE Credit Access Survey」 보도자료, 2024년 11월 18일.

newyorkfed.org

(https://www.newyorkfed.org/newsevents/news/research/2024/20241118)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2. 1차 · 뉴욕 연방준비은행, 「SCE Credit Access Survey」 조사 안내. newyorkfed.org

(https://www.newyorkfed.org/microeconomics/sce/credit-access)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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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차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가격 조사 최종보고서 보도자료, 2020년 12월

5일. accc.gov.au (https://www.accc.gov.au/media-release/home-loan-borrowers-

missing-out-on-significant-savings-by-not-switching)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4. 1차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Moneysmart, 「Switching home loans」.

moneysmart.gov.au (https://moneysmart.gov.au/home-loans/switching-home-loans)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5. 1차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Switching home loans? ASIC tips for refinancing」,

2021년 5월 10일. asic.gov.au (https://www.asic.gov.au/about-asic/news-centre/news-

items/switching-home-loans-asic-tips-for-refinancing/)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6. 1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Understanding mortgage prisoners」, 2022년 9월 갱신.

fca.org.uk (https://www.fca.org.uk/data/understanding-mortgage-prisoners)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7. 1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규칙집, 「MCOB 11.9」. handbook.fca.org.uk

(https://www.handbook.fca.org.uk/handbook/MCOB/11/9.html)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8. 2차 · 이투데이·티엘리브스(2026년 4월 16일) · 2025년 5대 은행 신청·수용·수용률·

이자감면액 교차 확인

29. 2차 · 비즈워치(2026년 4월 14일), 시사저널e(2025년 9월 16일) · 은행별 반기 수용률과 평균

인하폭

30. 2차 · 신아일보(2025년 9월 8일), 녹색경제신문(2026년 4월 17일) · 인터넷 전문은행 실적

31. 2차 · 시사오늘(2025년 9월 6일), 시사저널e(2025년 3월 7일) · 비대면 신청과 수용률의 관계

교차 확인

32. 2차 · 데일리안(2025년 9월 5일), 이뉴스투데이(2026년 3월 18일), 헤럴드경제(2025년 3월

11일) · 저축은행·카드·보험 반기 실적

33. 2차 · 아이뉴스24·CEO스코어데일리·소비자가만드는신문(2026년 2월 25일) · 마이데이터

대행 신청 교차 확인

34. 2차 · 한국경제(2025년 6월 29일), 이데일리(2025년 8월 31일) · 분기·연도별 은행 실적

각주
1. 금융위원회 2019년 6월 12일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2. 은행연합회 공시를 인용한 이투데이·

티엘리브스 보도값이다. 두 매체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협회 공시 화면을 그대로 옮긴

값이 아니다.

3. 비대면 신청 비중 99.71%는 티엘리브스

보도값이다.

4. 약 351억 원을 311,804건으로 나눈 값이다.

보도에 실린 건당 10만~11만 원과 같은

범위다.

5. 인터넷 전문은행 세 곳의 신청 건수와 수용률

폭은 이투데이 보도값이다.

6. 데일리안 보도값이다. 같은 기사에 실린

신청건수와 수용률이 서로 맞지 않아 두 값을

모두 적었다.

7. 이뉴스투데이 보도값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인용했다. 수용건수는 기사에 없다.

8. 헤럴드경제 보도값이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인용했다.

9. 아이뉴스24·CEO스코어데일리·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세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10. 금융위원회가 밝힌 기대치를 인용한

보도값이다. 시행 뒤 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11. 우리은행·농협 안내문의 제외 대상 항목이다.

12. 다올저축은행 안내문에 적힌 네 가지 통로다.

13. 한국씨티은행 안내문. 가계대출은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별도 서류도 받지 않는다.

14. 신한은행 여신거래 설명서. 서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기한에서 뺀다고 적혀 있다.

15. 다올저축은행 안내문.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다.

16. IBK저축은행 안내문의 제외 대상 열한 개

항목이다.

17.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안내문의 신청

요건이다.

18. KB국민카드 안내문의 인정 사유 네 가지다.

승진과 전문자격은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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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금융캐피탈 안내문. 실행 후 6개월

요건과 통지 기한이 함께 적혀 있다.

20. 토스뱅크 안내문. 통지 기한과 제출 서류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다.

21. 신협중앙회 안내문의 인정 사유다. 조합원

등급 상승이 따로 들어 있다.

2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의

여신거래조건 변경 항목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올린 2016년 12월판으로 확인했다.

2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 우리은행 게시본의 금리

항목에서 확인했다.

24.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화면의 항목 이름과

주석이다.

25. 신협중앙회 공시 화면의 항목 이름과

주석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싣는다.

26.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주석. 적용 시점의

대출잔액을 1년간 쓴다고 놓고 추정한다.

27. 농협 공시 목록에 2023년 상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여섯 건이 올라와 있다.

숫자는 첨부 파일에 있다.

28. 시사저널e 보도값이다. 회사별 내부 기준과

가중치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설명을 함께

실었다.

29. 신아일보 보도값이다. 건당 이자감면액은

기사에 실린 값을 그대로 옮겼다.

30. 미국 연방규정집 1026.59. 재평가 주기와

인하 시한이 조문에 적혀 있다.

31.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올린 같은 조문에서

다시 확인했다.

32. 뉴욕 연방준비은행 2024년 11월 18일

보도자료. 2024년 연간 값이다.

33.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 안내 화면. 2026년

6월 조사 값이다.

34.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보도자료. 2020년

12월 5일 발표한 최종보고서 요약이다.

35.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Moneysmart 안내와

2021년 5월 10일 게시글이다.

36.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자료. 2020년 1월 공개,

2022년 9월 갱신본이다.

37.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규칙집 MCOB 11.9의

완화 심사 조건과 통지 의무다.

38. 금융위원회 2023년 2월 10일 보도자료. 실제

공시 항목은 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

화면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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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금융거래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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